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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Ⅱ.  景의 감상 

Ⅲ. 의 풍속

Ⅳ. 맺 는 말 

에에에에    보보보보이이이이는는는는    의의의의    景景景景과과과과        

                                            조 영 임*

ⅠⅠⅠⅠ....    머머머머    리리리리    말말말말1111))))        

영춘은 충북 단양군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춘은 고구려 을아

단현에서 신라 때 자춘현으로 개칭되었고 내성군(영월)의 영현이 되었

다. 고려 때에 영춘이라 개칭하고 원주에 속하였다가 다시 정종 원년

에 충청도로 이속되었으며, 1895년 갑오개혁 때에 영춘군으로 승격되

었던 곳이다.1) 

영춘은 북으로 영월군 남면과 하동면, 동남으로 영주시 부석면과 단

산면, 남서로 단양군 가곡면, 서쪽으로 단양군 어상천면과 접하고 있다. 

지세가 높고 험준하다. 주요 산으로는 영월을 경계로 한 태화산, 영월 

영주와 접경하는 어래산, 영주 경계인 형제봉, 가곡 경계인 신성봉, 어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단양군, 2005,『단양군지』, 7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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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 경계인 삼태산 등이 있다.2) 영춘 지역의 공간을 구성하는 산성, 

남굴, 북벽 등의 아름다운 자연 경물과 영춘향교, 사의루, 온달동굴 등

의 유적지가 있어서 영춘은 일찍부터 시인묵객들의 탐승 유람과 시문 

창작의 소재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 영춘을 소재로 한 한시는 총 40여 편이 전하고 있고, 대부

분 영춘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품을 남긴 작가는 신개( , 

1374～1446), 이해( , 1496～1550), 권두인(權斗 , 1643～1719), 김기

(金圻, 1547～1603), 이안눌( 訥, 1571～1637), 신민일( , 1576～

1650), 이춘원( , 1571～1634), 홍석기( 箕, 1606∼1680), 임방

( 埅, 1640～1724), 권두경(權斗經, 1654～1726), 윤동수( 東 , 1674～

1739), 강재항(姜 , 1689～1756), 남유용(南 , 1698～1773), 박제가

( 家, 1750～1805), 유한준( , 1732～1811), 조재호( , 170

2～1762), 김정희(金 , 1786～1856), 김윤식(金 , 1835～1922)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영춘현감을 지낸 권두인(權斗 ), 남유용(南 ) 등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여행 중에 영춘을 경유한 시인들이다. 영춘은 단양과의 

거리가 58리, 제천과는 55리, 강원도 영월과는 21리에 이르는 곳에3) 있

어서, 강원도, 충청도 등을 유람하는 관람객들이 탐승하던 곳이었다. 

당시 영춘을 읊은 한시를 소재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재
景

南窟
東

蘆 계

편수 14 8 13 4 1 1 2 43

또한 영춘의 남굴과 북벽을 유람하고 난 뒤 작성한 유기( 記)가 남

아 있으니, 서문택의 「 郡 記」, 권두인의「 記」, 서명응

2) 위의 책, 792쪽. 
3)『 覽』  “南 丹 郡界 , 界 , 江

道 郡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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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記」, 송병선의「東 記」등이 그 예이다.  

이 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영춘을 찾은 시인들이 읊은 한시를 대상

으로 영춘에 대한 묘사와 표현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들의 영춘에 대

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춘 승경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남굴, 북벽과 송파서원, 영춘 동헌 등을 소재로 한 시문을 검토하고, 이

어서 영춘의 풍속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는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에 관한 연구를 기

초 작업으로 하는 지역학 연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ⅡⅡⅡⅡ....        景景景景의의의의    감감감감상상상상    
 

1. 南窟

단양 •청풍 •제천 •영춘을 사군( 郡)이라 하는데, 사군에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 단양에 구담봉, 사인암, 삼선봉이 유명하고, 

청풍의 병산( ), 제천의 의림지가 유명하다면 영춘에는 남굴과 북벽

이 유명하다.4) 남굴은 영춘의 성산( ) 남쪽에 있는 석굴이다.

『호서읍지』에는 ‘성산굴( 窟)’이라 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성산 아래에 석굴이 있어 높이가 11척 남짓이고, 넓이가 10

여 척쯤 되며, 깊숙이 들어가 끝이 없고 물이 철철 나와 깊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갑기가 얼음과 같다. 고을 사람이 횃불 10자루를 가지

고 들어갔다가 구멍은 오히려 끝나지 않았는데 횃불이 다되어 돌아왔

4) ,『 經 』「 金 奎 官 」 “ 郡, 多佳 , 
丹 龜島, 潭  , , 南窟 , 

 其 佳 .” ; 慶,『艮 』「 」“ 觀龜潭，島潭，
， ，南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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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라고 서술되어 있으며,『연려실기술( 記 )』과『임하필기

( 記)』에도 위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해동지도』에서는 현내면

에 '남굴(南窟)'이라하고『지방지도(1872)』와『대동여지도』에서는 현

내면에 '석굴'로 표기되어 있다. 남굴은 요즈음에 와서 온달산성과 연

계하여 ‘온달동굴’이라 불리고 있다.6) 

다음의 시는 강재항(姜 , 1689～1756)7)이 남굴을 소재로 지은 것

이다.
 

  南窟   배를 남굴 아래에 매어두고

  見南窟奇  남굴의 기이함을 보려 했네.

  窟   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能窺  칠흑같이 어두워 볼 수가 없네. 「 南窟」 

  南 窟  영주의 남쪽 석굴은 

  難   생긴 모양을 참으로 본뜨기 어렵네.

    구불구불한 것은 삼중의 창문 같고

  九曲   얽히고설킨 것은 구곡주같네. 「南窟」

5) 민족문화추진회, 1988,『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472
쪽. 

6) 단양군, 2005,『단양군지』, 502쪽. “온달동굴의 총길이는 700m이며, 연한 
회색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굴의 입구가 남한강변에 있어,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 동굴이 물에 잠겨 동굴에 사는 생물은 찾아볼 수 없다. 
강물이 동굴 내부를 깎아내려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이며 동굴 안에서 물
이 계속 흘러나와 동굴의 물웅덩이에서 사는 생물의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땅에서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온달
동굴은 지형경관이 아름답고 지질학적 연구자료로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
념물 261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7) 강재항(姜 )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진주. 자 구지(久 ). 호 입재( ). 
춘양( ) 출생. 윤증( )의 문인이었다. 회인현감( 監)으로 있을 때 
베푼 선정으로 치적을 남겼다. 경전, 제자백가 등에 통달하였다. 문집으로 
『입재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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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첫 번째 시는 남굴의 기이함을 구경하기 위해서 배를 매어두고 

굴 안으로 들어갔으나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내

용이다. 두 번째 시는 남굴의 모양이 기이하여 모사하기 어렵지만, 구

불구불한 굴 안이 마치 세 겹으로 된 문 같으며, 얽히고설킨 것이 구곡

주같다고 하였다. ‘구곡주’란 전설에 의하면, 공자가 일찍이 진( )에서 

재액을 당했을 때 구멍이 꼬불꼬불하게 뚫린 구슬인 구곡주에 실을 꿰

게 되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던 차에 어떤 여인이 비결을 가르

쳐 주므로 공자가 곧 깨닫고는 개미허리에다 실을 묶은 다음 그 구멍

에 꿀을 묻혀서 개미를 통과하게 하여 실을 꿰었다고 한다. 구불구불

하고 얽히고설킨 굴 안의 모양을 전고( 故)를 이용하여 구곡주라 표

현한 것이다. 

한편, 남굴은 안쪽이 훤히 뚫려 있고 샘이 흐르고 있어 그 안에 작

은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8) 

  歸   질탕하게 노닐어 돌아갈 생각도 잊으니

    남들은 섭현의 오리인가 의심하네. 「南窟」 其    

위의 시구로 강재항 역시 남굴에서 질탕하게 노닐었던 것으로 보인

다. 하구의 ‘엽현부(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

다. 후한( ) 명제( ) 때 도술을 지닌 왕교( 喬)가 섭현 영(

)을 지내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언제나 조정에 와서 명제

를 알현하였다. 그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오고 또 수레도 타

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명제가 비밀리에 태사( )에게 

그 진상을 알아보라고 명했는데, 태사가, 그가 오는 시기에 한 쌍의 들

오리가 동남방에서 날아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들오리가 다시 날아

8) 金 ,『 』「 」“ 竇埅 , , 監 , 埅

其 , 埅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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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그물로 덮쳤는데, 그물 속에는 몇 해 전에 황제

가 상서대( 臺) 관원들에게 하사한 가죽신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사로 인하여 후세에 부석( )은 지방관의 이칭으로 쓰이

기도 한다. 이 시구는, 강재황이 남굴에서 풍류를 즐기며 한가롭게 노

닌 것을 왕교가 한적한 벼슬살이를 한 것에 빗대어 시화하고 있다. 참

고로 강재항은 단양군수나 영춘현감을 역임한 적이 없다.  

남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오주연문장

전산고( 稿)』에는 “우리나라에는 강릉의 대화굴(大

窟), 울진의 성류굴( 窟), 상원의 가수줄(嘉 窟), 남해의 풍류굴(
窟), 통천의 금란굴(金爛窟), 영춘의 남굴(南窟)이 모두 유명하다”라

고 하였다.9) 이렇듯 남굴이 유명하여 이곳을 찾는 수많은 유람객들이 

있었으며, 현재 이들이 남긴 유기( 記)가 전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① 다만 표주박을 엎어놓은 것 같은 산 하나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무성한 

녹음이 온 몸을 덮어서 처음에는 굴인줄 몰랐으나 그 입구에 이르러 허리를 굽히

고 머리를 숙여 바라보니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굴이었다. 칠흑같이 어둡고 깊숙

하였으며, 사방에는 반석이 있고 가파른 바위들이 깃 치장을 한 것 같았다. 물이 

그 가운데로 졸졸 흐르는데 사람의 정강이가 잠길 정도였다. 사공이 먼저 이미 배

를 저어 횃불을 밝히고 세 사람이 함께 들고서,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을 휘두

르고 크게 소리치며 노를 저었다. 소리가 굴 안에 울리는데 마치 우레가 치듯 우

르릉 쾅쾅하였다. 들어갈수록 깊숙하고 한기가 사람을 엄습하여 한여름인데도 마

치 가을 같았다. 반도 채 가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 사공에게 배를 돌리라고 재촉

하고는 두 아들에게 깊숙이 가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다만 내가 유숙하고 있는 이

정봉만이 그 끝까지 갔는데 기암괴석이 많다고 하였다.10) 

9) 圭景,『 稿』「  洞 」「德  鏡  觀 洞

」“ 東, 江 大 窟 • 窟 • 嘉 窟 •南 窟 • 金爛
窟 • 南窟, 俱 .”

10) ,『 』「 記」 "但見 , , 
窟, 及 其口, 曲 , . , , 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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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몇 리를 가니 강가에 굴 하나가 보였는데 이른바 남굴인 듯하였다. 길을 버

리고 언덕을 따라서 갔으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도 도착할 수가 없었다. 발걸음

을 돌려 몇 걸음을 가지 않아 사람을 만나서야 비로소 굴이 언덕의 오른쪽에 있

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냇물을 따라 조금 위로 올라가니 굴문이 으리으리하였다. 

이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 굴곡이 있고 통해 있었다. 물이 그 가운데로 흘러나오는

데 마치 근원을 찾는듯하였다. 작은 거룻배를 옮기고 횃불을 사라 들어가는데 뜻

대로 되지 않았다. 일찍이 들으니 굴 안에 물이 매양 정월 초하루 밤이 되면 문득 

말랐다가 지나면 다시 흘러나온다고 하니 괴이하다.11)  

위의 ①은 서명응( , 1716～1787)12)의「 記」이다. 위의 

유기에서 남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남굴의 겉

모습은 표주박을 엎어놓은 것 같은 형세이다. 둘째, 내부는 칠흑같이 

어둡고 깊숙하다. 셋째, 사방에 반석이 깔려 있다. 넷째, 동굴 내부에는 

사람의 정강이가 잠길 정도로 물이 흐른다. 다섯째, 한여름에도 가을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내부의 온도가 낮다. 여섯째, 남굴 안은 배를 저

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일곱째, 남굴의 끝에는 기암괴석이 많다. 남굴

에 대한 이상의 대략적인 정보는 뒤에 이어지는 ②의 유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其 , 可 脛. 工 炬, 共 , 過 , 大喝
棹, 窟 , 轟轟 鼓, , 氣 , . , 

棹, 戒 . 客 窮其 , 多奇 怪 ."
11) ,『 』「東 記」" , 見江 , 南窟. 

, , 得到. , , , 窟 , 澗

, 窟 . 乃 , 屈曲 , 其 , 竆 , 
, 炬 , 故 得 . 窟 , 當 , 乾 , 過

, 可怪 ." 
12) 서명응( ) : 조선 후기의 학자 • 문신. 자 군수(君 ), 호 보만재(

) • 담옹(澹 ), 시호 문정( ). 1755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1759년 승지가 되고 대사간·대사헌·이조참의를 거쳐 1762년 황해도관찰사
로 나갔다. 역학에 정통한 실학의 대가로 북학파의 시조이며 왕명으로 세
종·세조 때 쓰던 악보를 수집·집대성하여『대악전보』,『대악후보』를 간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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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東 記」는 송병선( , 1836～1905)13)이 1868년 33세에 

족숙 송익수( ), 김용혁(金 ), 이치달( 達), 박승호( ) 

등과 함께 금강산과 영동 지방을 유람하고 지은 것이다. 위의 유기는 

영월에서부터 영춘을 거쳐 단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였다. 

②의 유기에서 남굴이 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매해 정

월 초하루 밤에 동굴의 물이 말랐다가 다시 흐른다는 사실이 전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알 수 있다. 남굴의 대략적인 모습은『 圖 』영

춘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의 남쪽 오 리( )에 있다. 돌문이 웅장하게 열려 있으며, 물이 깊어 무릎이 

잠길 정도이며, 작은 배를 수용할 수 있다. 높이는 3,4 이며, 너비는 10여 척이

다. 그 사이에 백사가 평평히 펼쳐져 있는데 수백 보가 된다.14) 

『여지도서( 圖 )』에는 남굴이 ‘석굴( 窟)’로 되어 있다. 또한 

굴의 높이와 너비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수백 보에 

이르는 백사장이 있다는 것은 위의 유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

실이다.      

이제 남굴을 소재로 한 다음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략)

  南窟 奇詭  남굴이 비록 기이하나

  氣却   의기는 도리어 높고 가지런하네.

13) 송병선( ) : 한말의 문신, 우국지사. 호 연재( ). 자 화옥( ). 
시호 문충( ). 학행으로 천거받아 좨주( )에 기용된 뒤 서연관·경연
관·대사헌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시정개혁과 일본에 대
한 경계를 건의하여 왕의 동의를 얻었다. 뒤에 다시 대궐에서 왕에게 상
소하려다가 경무사(警 ) 윤철규( 圭)에게 속아 일본 헌병대에 의해 
고향으로 이송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했다. 

14)『 圖 』  “ 南 , 開, 可 , 能 , 高
 廣 , 間 過 .”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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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의 바위는 너무나 엄숙하여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네.

  競起怒蛟   다투어 일어남은 성난 교룡이 싸우는 듯하고

  決 渴   치닫는 것은 목마른 말이 뛰는 것 같네.

  圖  용감한 무사는 웅장한 계획을 내고

  懦 頸  나약한 졸부는 다투어 고개를 숙이네.

  劇   조화옹이 지극히 희롱하여 놀리니

  奇 頃  기이한 변화는 잠깐 사이에 생겨나네.

  潭   웅덩이의 물은 색깔을 알 수 없고

  巾   서늘한 바람에 옷과 두건이 차갑네.

  炬   횃불을 수 백보에 늘어놓고

  埅埅  흔들흔들 작은 배를 끌고 들어가네.

    웃고 말하는 것이 마치 쇠북을 울리듯 하니

  埅敢   도깨비들이 어찌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15)

  (하략)

 

위의 시는 남유용의「작은 배를 타고 남굴에 들어가다. 취헌의 관음

굴 시에 차운하다.( 南窟 觀 窟 )」이다. 남유용(169

8～177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조 때 승지·예조참판 등을 지냈으

며, 문장과 시, 글씨에 능하였던 인물이다. 영조 15년(1739) 2월에 영춘

현감이 되고 그해 가을에 단양을 유람한 바 있는데, 이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시에는 남굴 내부의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마치 성난 교룡이 다

투는 듯하고 목마른 말이 뛰는 것 같다고 묘사하였다. 내부가 어두워

서 물빛을 알 수 없으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옷이 차갑다고 하였다. 

또한 횃불을 밝히고 작은 배를 타고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 동굴 안

이라 말하고 웃는 소리가 저절로 울려 마치 쇠북을 치는 것 같다고 하

면서 도깨비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배를 타고 남굴로 

15) 南 ,『 』「 南窟 觀 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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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서 본 내부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음의 시는 유한준의「남굴」이다. 
 

  巨 怪   조물주의 온갖 기괴함이 두루 미치니

  斷 厥口  가파르고 험한 산기슭이 그 입을 벌리고 있네.

  古   침침한 것은 상고 시대 우임금의 동굴 같고

  竇  어둡고 캄캄한 것은 후민의 구멍 같네.

  鯨 角  이것은 마치 고래가 어금니를 희롱하는 것 같아

  埅纜 勾  노와 닻줄 삼켜도 목구멍은 차지 않네.

    횃불을 가지고 막힌 곳을 비추어도 어둡거늘

  可   소나무를 태우니 비로소 북쪽과 서쪽이 구분되네.

  棹 其 埅埅  노를 저어 그 안에 들어가니 물이 부딪치며 흐르고

  倒鬼   엎드린 짐승과 거꾸러진 귀신이 위에 숨어있네.

    여러 장부들이 일제히 소리치니 그윽한 곳이 흔들리고

  驚   놀라 떨어지는 박쥐는 날아서 거꾸로 매달려 있네.

  古  신선의 골수는 매끄럽게 만고토록 떨어지고

  埅埅   주나라 종과 북이 백방에서 시끄럽게 들리네.

  圖   용기있는 사람도 장차 힘써 나아가기를 도모하지 말라

  君 居   군자는 편안하게 거처하고 소인은 그렇지 못하네.16) 

 

유한준( , 1732～1811)17)은 영조 38년(1762)년과 정조 2년

(1778) 두 차례에 걸쳐 단양 일대와 경주를 유람하였는데, 위의 시는 

1778년에 지은 것이다. 그 외 영춘 관련 한시를 4편 남기고 있다.

위의 시 1～2구에서는 남굴이 모든 기괴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

고, 가파르고 험한 산기슭에 있는 동굴 외부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3～

16) ,『 』「南窟」.
17) 유한준( ) : 자는 만청( ) 또는 여성( ), 호는 저암( ) 또는 

창애( ). 남유용의 제자로 송시열을 추앙하여『송자대전』을 늘 곁에 
두고 지냈다한다. 조선 후기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저
서로 『저암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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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까지는 남굴 내부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남굴 

안이 캄캄한 것은 마치 우임금의 동굴과 후민의 동굴 같다고 하였다. 

우임금의 동굴이란, 우( ) 임금이 한수( )를 소통( )시킬 때

에 거처하던 굴이라 한다.『사기( 記)』「태사공자서( 公 )」에 

“회계산에 올라 우혈을 찾아보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후민의 

굴은, 하대( 代)에 예(埅 : 유궁국( 窮國) 임금의 이름)가 반란을 일

으켜 재상을 시해하자, 재상의 후( ) 민(  : 유잉씨( )의 딸)이 

개구멍으로 도망쳐 나왔다가 유복자 소강( 康)을 낳았는데, 그 후 그 

자손이 두(竇)를 씨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된다. 남굴의 내

부가 어둡고 컴컴한 것이 마치 민( )이 도망치던 개구멍 같다는 의미

로 쓰인 것이다. 

7～8구에서는 횃불로 어두운 곳을 비추어도 여전히 컴컴하여 솔가지

를 태워서야 비로소 방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됨을 서술하였다. 9～14구

까지는 남굴 안에 배를 띄우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본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남굴에는 험준한 바위와 종유석 같은 것들이 마치 엎

어진 짐승과 거꾸러진 귀신 형상을 하고 숨어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시인에게는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기암괴석과 종유석, 석순들이 만들

어낸 일대 장관이 감탄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기괴한 형상으로 비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함께 간 사내들이 일제히 고함을 치니 그 고함소리에 동굴 내

부가 진동하고, 숨어 있던 박쥐가 놀라 떨어지고 넘어졌던 모양이다. 

동굴 내부에 박쥐와 같은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원추형의 종유석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마치 ‘신선의 골수’같다고 하였으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

는 물방울이 바닥에 쌓여 원주형으로 위로 자란 석순을 보고 마치 수

백 개의 종과 같다고 보았다. 

마지막 15～16구는 남굴을 둘러본 소회를 정리한 것이다. 시인은

『중용장구』에 “군자는 평이한 도리를 행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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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위험한 짓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君 居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용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남

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소인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동굴에 대한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북벽은 영춘면 상리의 남한강가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석벽( )

을 말한다. 조선 영조 때(1724～1726) 영춘현감을 지낸 이보상( )

이 석벽에 '북벽( )'이라고 암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명칭의 유래는 오류인 듯하다. 1705년

에 지은 서문택의「 郡 記」에 북벽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기 때

문이다.18)  

북벽은 그 높이가 수십 길이고, 길이는 약 500보에 이른다. 북벽의 

가장 높은 봉을 청명봉( )이라하고 바위 하나가 마치 매가 날아

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응암( )이라고도 한다.19) 금수산 •칠성암 •

일광굴 •죽령폭포 •온달산성 •구봉팔문 •다리안산과 더불어 단양 제2

팔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영춘읍지』와『대동여지』에도 북벽의 

기록이 보인다. 

북벽은 영춘의 남굴과 더불어 대표적인 볼거리 중의 하나였기에 예

로부터 시인묵객이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며 풍경을 즐기곤 하였다. 영

춘의 북벽을 유람하고 나서 쓴 유기는 서문택( , 1657～1706)의

「 郡 記」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705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삼일에 걸쳐 영춘, 단양, 제천, 청풍 등 4군을 유람하고 쓴 것

이다.「 郡 記」에는 북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18) 박종익, 2010,「기행문학 <金剛 • 郡 記>의 내용분석」,『어문연
구』64, 130쪽.

19) 이창식, 2002,『단양팔경 가는 길』』, 푸른사상사,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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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이다. 일찍 일어나서 삼 사군과 동행하여 소위 북벽이란 곳에 이르니, 배

가 이미 도착하였다. 배를 타고 술자리를 베푸는데, 고을 원은 아버지의 기일이어

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흐름을 따라 오르내리니 창암절벽의 형세가 심

히 준엄하였다. 맑은 물과 깨끗한 못이 지극히 잔잔하였다.20)

위의 인용문을 통해 저자는 배를 타고서, 배 안에 술과 같은 먹거리

를 갖추고서 유람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창암절벽과 맑고 깨끗한 물

로 북벽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그 후 영춘현감을 지낸 바 있는 권두인(權斗 , 1643～1719)21)이 남

긴「 記」는 북벽의 모습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읍이 관령의 경계에 있으면서 산수군( 郡)이라 칭하는 것이 넷이 

있다. 영춘은 사군 가운데 하나로 가장 상류에 있고 궁벽하며 수많은 

산 가운데 끼어있다. 그윽하고 깊숙하여 실로 호외( )에서 가장 궁

벽한 곳이다. 현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2,3리쯤 가면 절벽이 있다. 강 건

너 험준하게 우뚝 솟아 있어 명승지로 가장 잘 알려졌는데, 이것이 북

벽이다. 유람객이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 눌어탄(訥 )을 돌아서 북

진( )에 이르면, 강 언덕에는 낮고 평평한 짧은 기슭이 있고, 그 위

에는 오래된 온진정( )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대개 북벽의 경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배를 끌고 점점 위로 올

20) ,『金剛 • 郡 記』“ . 起, 君同 , 
, 舡 到 . 舡, , 老 忌故 , , 

, , 潭, 極 .”(박종익, 2001,『금강산 • 사군유산
기』, 민속원, 재인용) 

21) 권두인(權斗 ) :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안동. 자 춘경( 卿). 호 하당
( 塘)·설창( ). 35세에 비로소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심했으며, 학행으로 효릉참봉( )이 되었다. 관직도 
마다하고 조부상을 돌봤다는 이유로 영춘현감에 천거되었다. 그 뒤 장원
서별제( ) • 사어( )를 거쳐 공조좌랑이 되고 사직하였다. 안
동의 동백서원에 배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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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샘이 북벽 밑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철철

철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패옥을 울리는 것 같았다. 이 돌부터 더욱 기

이하고 물은 더욱 깊게 고여 있다. 가파른 푸른 절벽이 그림자를 거꾸

로 한 듯 옥거울 속에 꽂혀 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커다란 돌이 푸

른 절벽 끊어진 곳에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마치 날개를 고르고 하

늘을 향해 앉아 있는 듯하여서 '골암'이라고 부른다. 그 바위의 높이가 

천여 척이나 되며, 아래에도 역시 수십 척이 된다. 그 움푹한 골짜기는 

벼랑이 되고, 쑥 들어간 곳은 굴이 된다. 성난 사람이 서 있는 듯하고, 

무릎 꿇은 호랑이가 엎드린 것 같아 거의 형용할 수가 없었다. 푸른 이

끼와 넝쿨이 푹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잡초목이 있다. 곁에는 시끄러

운 수레 소리가 나고 굴곡은 길지 않았다. 

또 조금 위로 올라가니 가장 높은 절벽이 있는데 높고 험악한 형세

가 마치 구름을 헤쳐 가는 듯하였다. 비록 백혼( )같은 가파른 바위

를 밟아도 또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금운

벽’이라 하였다. 물이 이곳에 이르러 휘몰아치고 세차게 흘러 내려간다. 

또 중간에서 위로 수십 보를 올라갔으나 볼거리는 이에 이르러 다한 

셈이다. 

내가 이곳의 현감이 된 뒤로부터 벼슬살이가 한가하여 일삼을 것이 

없어 흥이 이르면 문득 쪽배를 부르고 거문고와 술을 싣고 물결을 거

슬러 홀로 가곤 했다. 노를 저어 오르내리며 가고 싶은 데로 내버려두

어도 하루 종일 피곤한 줄을 몰랐다. 손님이 와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

다. 혹은 며칠을 연달아 하기도 하고 혹은 간간이 며칠을 하기도 하였

으나 대개 보통 늘 있는 일이었다. 매양 석양이 북벽에 들면 붉고 푸른

빛이 겹겹이 겹치고 잠시 뒤에 달이 나오면 영롱함이 은은히 비추다가 

문득 변하여 옥호( )의 세계가 된다. 

금빛 물결이 넘실대어 하늘과 한 빛이 되면 술병을 기울여 가득 따

르고 뱃전을 두드려 호탕하게 노래를 부른다. 퉁소와 피리를 차례로 

불고, 뱃노래를 서로 부르면 그 소리가 벼랑과 골짜기를 진동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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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리고 물결이 솟구치는데 황홀하기가 마치 뗏목을 타고 은하를 건

너는 것 같고, 표표( )한 것이 마치 유람을 뛰어넘어 봉초( )를 

이웃하는 것 같다. 일찍이 동어(銅 )22)가 내 몸에 있음과 세속이 내 

참 마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연후에 이곳이 절경

임을 깨닫고 하늘이 나를 대접함이 후덕함을 알았도다. 

아! 사람이 산수로 말미암아 그 소회를 풀고, 산수는 사람을 얻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도다. 옛적 유주( )와 영주( ) 두 고을은 황

량한 변방 오랑캐 땅에 있었으나 청탁이 처음 생긴 뒤로부터 몇 천 년

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가, 한번 유자후가 

그 승경을 기록하고 나서 비로소 산수가 천하에 알려졌다. 그 풀 한 포

기 나무 한 그루는 마치 은총을 입은 듯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

르내리고 있다. 나는 영주와 유주를 보지 못했으나 그곳이 이곳과 비

교하여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돌아보건대, 유 유주23)의 필력으로 그

것을 모사하였다면 산수로 하여금 침울하게 하고 땅 귀신이 알게 할 

터이니, 어찌 또한 그를 만나지 못함을 한하지 않으랴!24) 

22) 도어(銅 ) : 옛날에 지방관이 소지하던, 구리로 만든 어형( )의 부신
( )을 말한다.

23) 당(唐) 나라의 문호 유종원( )을 말한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자는 자후( )이다. 왕유, 맹호연, 위응물과 함께 왕 • 맹 • 위 • 유라고 칭
해졌다.   

24) 權斗 ,『 塘 』「 記」" 關 界, 郡 , 
郡 , , 介 , 䆳, 極窮 . 

可 , , 跨江 起, 埅埅埅 , , . 
, 訥 , , 江 短 , 其 舊 , 今 . 蓋
, , 佳境, , , 奇, 

埅, 倒 , 鏡 . , 鉅 , 斗 , 其
, 埅 , . 其 高 , 減 , 其缺 埅埅

, 嵌空 窟, 怒 , , 可具 . , 絡 , 
間 , 埅埅, 屈曲 . , 得 高 , 嶃 , , 

, 可 , 錦 . 擊 , 
, 觀 窮 . 得 高 , 嶃 , , , 

可 ,  錦 . 擊 , , 觀
窮 . , 官 , , 短 , 琴 , 獨 , 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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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기는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에서는 북

벽의 위치와 북벽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영춘은 사군 가운데 가장 궁

벽한 곳이며, 영춘의 명승지가 바로 북벽이라 하였다. 북벽의 자연경관

에 대한 묘사는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위의 유기를 통해 영

월군( 郡) 금장강(錦 江)의 하류인 눌어탄(訥 )을 돌아서 북진

에 이르면 강 언덕 위에 온진정( )이 있었으나 당시에 이미 사라

지고 없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온진정( )이 

객관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파른 절벽 위에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해 앉아 있는 듯한 바위의 형상을 두고 ' '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골암'은 ' '이라고도 한다. 또한 저자 스스로가 가장 

높은 절벽을 ‘금운벽’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단락에서는 적벽 유람의 풍류와 흥취를 매우 유려하게 묘사하

였다. 저자는 영춘현감이 된 뒤 한가한 벼슬살이로 인해 흥이 일면 쪽

배에 거문고와 술을 싣고 적벽 아래에서 하루종일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석양에 뱃전을 두드리고 호탕하게 노래하는 장면이나 그 속에서 

느끼는 풍류와 흥취는 마치 소동파의 적벽부를 연상하게 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신의 필력이 유종원에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일찍이 유종원은 유우석 등의 정치개혁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성

공하지 못하여 영주사마( )와 유주자사( )로 좌천된 바 

있는데 그곳에서 산수·자연의 시를 지어 자신을 위로하였다. 영주는 지

, 其 , 窮 倦. 客 , 間 , , 
, , , , 界, 金 , , 

傾 , , 管 , 棹歌 , 谷, , 
, , 銅 , 汨 , 

覺 境, . ! 其 , 待 其

, , , , 幾 年, . 經
記其 , , 其 , 光, 今 , 

見 , 其較 . 顧 , , 坤
, 豈 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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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후난성[ 南 ] 남부에 있고 유주는 광시좡족[廣 ] 자치구 

중부에 위치한 곳이니 중국의 변방에 해당되는 매우 궁벽한 마을이다. 

그러나 유종원이 영주와 유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시와 문에 씀으

로써 궁벽한 이 두 고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종원이 “아름다움

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산수는 산수 자체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지만 산수와 관련된 특별한 인물을 만남으로써 더

욱 성가( 價)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저자는 영춘의 아름다

운 북벽이 유종원을 만났다면 중국의 영주, 유주와 같이 널리 알려졌

을 터인데 필력이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만나 그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영춘의 북벽에 대한 유기로 이처럼 완성도 높은 작품은 아직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는 임방( 埅, 1640～1724)25)이 영춘현감인 권두인과 함께 

북벽에서 배를 타고 노닌 것을 소재로 하여 쓴 것이다.

   천길 푸른 암벽이 푸른 물결에 꽂혔는데 

  江光  강물빛과 돌빛이 들쑥날쑥 어울려있네

  九 錦 병풍 아홉 겹은 비단 구름 펼쳐 놓은 듯하니

  奇 반드시 여산은 이 절경보다 더 낫지는 않으리. 26)

 

위의 시에서 시인은 천길 푸른 암벽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북벽의 모

습은 중국의 여산만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의 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25) 임방( 埅) : 조선 후기 문신. 본관 풍천( ). 자 대중(大 ). 호 수촌(
)·우졸옹( ). 시호 문희( ). 1689년 호조정랑 때 기사환국으로 송시

열이 유배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사직했다. 인현왕후 복위와 함께 의금부
도사로 복직, 사옹원첨정 등을 지내고 1702년 알성문과에 급제, 장령이 되었
다. 이어 대사성 등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다.

26) 埅,『 』「 權君同 觀 」.



- 18 -

  江 臺  강물의 근원이 오대산에서 나와

  雷   우레처럼 많은 산을 굽이쳐 왔네.

  到   흐르다가 북벽 아래에 도착하면

  鏡開  모여서 옥빛 거울로 열리네.27)

  江   강가의 수많은 산 가운데 

  奇   북벽이 가장 빼어나네.

    유랑하는 사람은 술에 의지해 배타고

  弄   손으로 맑은 호수에 비친 달을 희롱하네.28)

위의 두 편의 시는 권두경(權斗經, 1654～1726)29)의 작품이다. 첫 번

째 시의 기구로 보아,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영월에서 동강과 

서강으로 합쳐져 북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벽 아래 물이 

마치 옥거울을 펼쳐 놓은 것처럼 맑다고 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 유람

객들이 배에 술을 싣고 맑은 호수에 비친 달을 희롱하며 풍류를 마음

껏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이덕수( 德 , 1673∼1744)30)의「북벽」이다. 

    봉우리 하나 돌 하나도 세상에서 사랑하고 감상하니

  大 氣   누가 크고 작은 기상이 빼어난 줄을 알았겠는가?

  看 大   청컨대 저렇게 장대한 북벽을 보라

    활달하게 펼쳐진 돌병풍이 삼천길이네.

27) 權斗經,『 』「 」其 .
28) 權斗經,『 』「 」其 .
29) 권두경(權斗經) : 조선 후기의 학자로 이현일의 문인. 자 천장( ). 호 

창설재( ). 영산현감, 홍문관수찬을 지냈다. 
30) 이덕수( 德 ) : 조선 후기의 문신. 자 인로( ). 호 서당( 堂) • 벽계

( 溪). 시호 문정( ).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경종실록』편찬에 참여하
였으며 『서당집』과 『파조록』등을 남겼다. 간성군수(杆 郡 ), 동지부
사(冬 )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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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  이끼 무늬는 아롱져 돌무늬는 예스럽고

    알록달록한 노을이 위 아래로 흩어져있네.

  愷   왕개와 석숭이 호화사치를 다투었듯

  爛   십리 펼쳐진 병풍에는 빛이 찬란하네.

  擊   산호를 부수고도 스스로 아까워하지 않았고

  兼   뇌라와 화제 및 비취를 가지고 있었네.

  高踞   세존은 칠보로 장식한 자리에 높이 앉아 있고

    분주한 중생은 예를 표하며 내려오네.

  女   선녀는 손으로 오색의 꽃을 뿌리고

  珞袈 埅埅   영락의 가사는 매우 아름답네.

  怒   항왕이 홍문연에서 분노를 하니

  刀 纛   칼과 창이 세운 깃대가 엄숙하게 열을 지었네.

  起 氣   씩씩하게 일어나 춤을 추니 살기가 드날렸고

  劍   왼쪽으로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움츠리니 칼날은 눈과 같네.

    북벽의 장관은 이와 같으니

  口 能   아, 나는 입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네.

  奇  풍악산과 설악산에도 이 같은 기이함 없고

  龜潭島潭   구담과 도담은 두 어린 아이와 같네.

  寄 郡 客  사군에서 산을 유람하는 나그네에게 말하노니

  見 見 郡   북벽을 보지 않으면 사군을 보지 않았다고 함  

                                 이 마땅하다.31)

이덕수의 문집에는 단양 관련 한시가「북벽」를 포함하여 7편 수록

되어 있는데, 모두 저자의 나이 62세인 1734년 무렵에 지은 것이다. 위

의 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도입에 해당하는 1～6구에

서는, 세상 사람이 봉우리 하나, 돌 하나도 사랑하고 감상하지만 크고 

작은 것에도 빼어난 기상이 있음을 누가 알 것이냐고 자문하면서 장대

한 북벽이 삼천 길이나 펼쳐진 것을 보면 그 기상을 알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북벽의 장엄함을 서두에서 포진하고 있다. 

31) 德 ,『 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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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에 해당하는 7～18구까지는 북벽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용하고 

있다. 먼저, 진나라 때의 부호인 왕개와 석숭이 호화를 다투어 자랑하

는 전거를 썼다. 옛날 중국의 진( )나라 왕개( 愷)와 석숭( )의 가

문이 호사를 서로 다투었는데, 왕개가 무제( )로부터 하사받은 2척

( )짜리 산호( ) 한 개를 석숭에게 자랑하자, 석숭이 철여의(

)로 때려 부수고는 그 대신 3척짜리 산호 여섯 개를 집에서 가져와 

보여 주니 왕개가 망연자실했다는 고사가『진서( )』「석숭열전(

)」에 나온다. 다시 말해, 북벽이야말로 부호가 소유한 산호, 뇌

라, 화제, 비취 등 보화들이 가득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곳임을 강조하

고 있다. 다음에는 북벽 한 가운데 높이 솟은 봉우리를 세존으로, 그 

좌우에 있는 봉우리는 세존을 향해 예를 다하는 중생의 모습으로 형용

하고 있다. 장중하고 위엄있는 북벽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방과 항우가 홍문에서 회합하여 가진 연회를 전거로 

북벽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유방( )이 먼저 진( )나라 수도 함양

( )을 함락하고 군사를 보내 함곡관( 谷關)을 지키고 있었는데, 항

우( )가 뒤미처 와서 홍문( )에 진주하고 유방을 치려하였다. 이

에 겁이 난 유방이 홍문으로 찾아가 항우에게 사죄하였는데, 이 때 연

회가 벌어진 자리에서 항우는 유방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다. 장량(

)이 이 위급한 상황을 번쾌에게 알리자 번쾌가 군문(軍 ) 병사의 저

지를 뚫고 들어가 유방을 구출하였던 일이 있다. 이때의 위험천만한 

상황처럼 북벽의 위태로운 모습을 장엄하면서 웅장하게 형용하고 있

다. 

결론에 해당하는 19～24구까지는 북벽의 장관에 감탄하고 있다. 북

벽의 장관은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으며, 풍악산과 설악산에도 북벽 

같은 기이함이 없을 것이고 단양팔경의 하나인 구담과 도담은 어린아

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북벽을 보지 않았다면 사군을 보

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맺고 있다. 다양한 전고를 끌어와 북벽의 모습

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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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   북쪽강의 절벽은 빽빽하게 우뚝 솟았고

  絳 蘿  강운봉의 절반은 푸른 담쟁이덩굴에 덮혔네.

  客   울음소리는 목객의 말이 들리는 듯하고

  浪 過  나부낌은 낭선이 지나는 듯하네.

  埅埅錦   펄럭이는 비단 장막은 은하수 끊어놓은 듯하고

  裙 鏡   겹이진 상군 치마는 맑은 물결에 펴놓은 듯.

  孤   외로운 학과 조각배는 둘 다 머문 흔적 없으니

  幾 驚 東   얼마 후에 놀라 깨닫고 소동파처럼 웃음짓네.32) 

위의 시는 심상규( 奎, 1766～1838)33)의 작품이다. 북벽의 모습을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3,4구의 목객이란 산에 사는 괴

물로 요정을 말한다. 사람과 같은 모습에 새의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산다고 한다. 또한 낭선은 한때 중이 되었다가 

환속한 당나라 때의 시인인 가도(賈島)의 자( )이다. 북벽 주위에서 

나는 울음소리는 요정이 내는 소리요, 펄럭거리며 나부끼는 것은 마치 

시인 가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6구의 '상군 치마'는 순임금의 

두 비인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의 붕어 소식을 듣고 소상가에서 슬피 

울었는데, 그때 떨어진 눈물이 대나무에 배어 얼룩이 져서 '반죽(

)'이 되었다는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즉, 반죽처럼 얼룩진 북벽의 

수풀이 맑은 강에 펼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시구에서 이렇듯 

아름다운 북벽에서 풍류를 즐기지만 학과 조각배 어느 것도 자취가 없

는 것을 보고 시인은 적벽부를 지은 소동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다. 자연이 영원한 것에 반해 인간은 유한하다는 인생무상을 느꼈을 

32) 奎,『斗 稿』「 」.
33) 심상규( 奎)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 ), 초명은 상여

( ), 자는 가권(可權) • 치교( 敎), 호는 두실(斗 ) • 이하( )이다. 우
의정·좌의정·영의정을 두루 역임하였던 인물로서 노론 시파의 거두였다. 
학문적으로는 북학파로서 이용후생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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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취해도 금하는 이가 없고, 써도 다함이 없는 조물주의 다함없

는 보물이 자연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적벽에는 영춘현감을 지낸 이보상이 석벽에 ‘적벽’이란 글자를 암각

하여 놓았다. 그러나 적벽에는 이보상이 쓴 글자만이 있었던 것은 아

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유람객들이 자신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글자

를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벽이 가파르고 험했다. 병풍 같기도 하고, 휘장 같기도 하고, 성첩 같기도 하였

다. 유람객들의 이름을 쓴 것이 많았는데 혹 예서로 쓰기도 하고 혹 전서로 쓰기

도 하였다.34)

위의 글은 보만재 서명응(1716～1787)의「 記」이다. 석벽의 

모양을 병풍 같다고 하고, 휘장 같다고 하고, 성첩 같다고 하였다. 그리

고 그 벽면에 북벽을 유람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서 혹은 전서로 쓰여

져 있다고 하였으니, 자신의 자취를 세상에 전하고자 함은 예나 지금

이나 변함이 없는 듯싶다. 

3. 기타 - 과 東  및 蘆
 

영춘을 노래한 한시에는 남굴과 북벽 외에도 송파서원, 영춘동헌, 노

은치 등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 먼저 송파서원을 소재로 쓴 다음의 시

를 살펴보자. 
 

    사당에 배알하고 사모하는 마음 펼치고

34) ,『 』「 記」“ 埅 , , 多
, . 埅江 , 皆倒 , 圖 卦, , 拱

, . 急 , , , , 埅
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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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타고 석탄으로 내려오네.

    한 번 옮길 때마다 한 번 고개 돌리니

  過   이미 여러 겹의 산을 지나왔네.35)

위의 시는 윤동수( 東 , 1674～1739)36)의「영춘에 가서, 송파서원

에 배알하고 현판 위의 시에 차운하다(   )」

이다. 윤동수는 일찍이 단양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송파서원은 1673년

(현종 14) 지방 유림이 뜻을 모아 윤선거( 擧)의 학문과 덕행을 기

리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영춘면 하리에 있다. 송파서원은 선현을 

배향하고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따라 1871년(고종 8)에 철폐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다. 위의 시에서는 

송파서원에 배알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송파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시는 영춘 동헌을 소재로 쓴 것이다. 

    절벽으로 된 골짜기 산은 땅에 서리고 

  浪 空  위태한 여울의 물결은 허공을 치네.

  谷   계곡은 북으로 삼타산으로 나뉘고 

  臺東  시내는 오대산 동쪽과 접하네.

  界 隔  세상은 구름 낀 봉우리에 막혔고

    신선 세계는 돌 여울로 통하네.

  愧   덧없는 인생은 참다운 은자에게 부끄럽고

  歸   빗소리 속에 배를 저어 돌아오네.37) 

위의 시는 이안눌( 訥, 1571～1637)38)의「영춘동헌의 현판 시에 

35) 東 ,『敬 稿』「   」.
36) 윤동수( 東 ) :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사달( 達) 또는 대원(大 ), 호

는 경암(敬 ). 선거( 擧)의 증손자로 자교( 敎)의 아들이다. 
37) 訥,『東 』「 東 」. 
38) 이안눌( 訥) : 조선 중기 때의 문신. 본관 덕수(德 ). 자 자민(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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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운하다( 東 )」이다. 영춘은 소백산맥의 북쪽 기슭에 자

리 잡고 있으며, 주요 산으로는 태화산, 어래산, 형제봉, 신선봉, 삼태산 

등이 있다. 이 중에 삼태산은 영춘현 서쪽 38리 제천현 경계에 있는 산

으로 875.8m가 된다. 또한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 물줄기가 영춘의 

북동쪽인 오사리로 들어와 남서쪽인 사지원리에서 가곡면 향산리로 흘

러가고 있다. 

영춘은 이와 같은 산악지대에 있기에 구름낀 봉우리에 막혀 마치 세

상과 단절된 은자가 숨어 사는 세계인 듯 보인다. 이안눌은 이곳에 사

는 사람들을 ' '이라 하고 이들에게 부끄럽다고 하였다. 위의 시에

서도 영춘동헌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急 黨   험준한 협곡은 푸르러 먼 하늘에 무리지었는데 

    흰 구름과 단풍나무에 길이 아득하구나.

  君   그대에게 묻노니 곧바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螺埅   다슬기처럼 일백 번 선회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지.

  孤   장난삼아 한 마리 솔개 등위의 털을 희롱하니

  濤  아득한 하늘 움켜잡고 솔바람에 숨어버리네

    돌아올 때는 부질없이 어둔 밤을 근심하는데

  落 看 高  석양을 다시 보니 열 길 높이 남아있네.39) 

위의 두 편의 시는 박제가( 家, 1750～1805)40)의「영춘의 노은치

동악(東 ). 시호 문혜( ). 형조참판·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주청부사
로 명나라에서 정원군의 추존을 허락 받아 원종의 시호를 받아왔다. 좌찬성
에 추증되었다.

39) 家,『 閣 』「 蘆 」.
40) 박제가( 家) : 조선 후기의 실학자. 자는 차수( ) • 재선( ) • 수

기( 其), 호는 초정( ) •  정유( ) • 위항도인( 道 )이다. 1778년 
사은사( ) 채제공( 恭)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

) • 반정균( 筠) 등에게 새학문을 배웠으며 귀국하여『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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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으며( 蘆 )」이다. 노은치(蘆 )41)는 어상천면과 영춘

면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좌우로는 삼태산( )과 옥계산( 鷄 )

이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 시에서, 노은치를 넘는 박제가는 곧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은치는 해발 

440M의 고개로 굽이굽이 산허리를 돌기 때문이다. 한없이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에서 시인은 이 길을 돌아 나올 때쯤이면 캄캄한 밤중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시의 전결구에 그런 시인의 마

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박제가는 영춘과 관련된 한시를 5편 남기

고 있다. 이 중에「영춘잡절( )」의 “부질없이 다경을 가지고 

품수하러 왔는데, 이 산에는 물이 없으니 차가 마땅치 않다네( 茶經

, 茶)”라는 구절이 있다. 당시 실학자들이 육우의

『다경(茶經)』을 최고의 차 이론서로 숭상했으며 이와 함께 차 문화

가 발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맛이 차맛을 결정하기 때문

에 다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의 하나가 품수( )이다.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물맛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춘의 물은 찻

물로는 적당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상에서 영춘의 서원, 동헌, 노은치를 소재로 한 한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영춘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기

에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ⅢⅢⅢⅢ....    의의의의    풍풍풍풍속속속속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영춘에 대하여 “호수가 1백 95호요, 인구가 

)』를 저술하여 청나라 문물을 수용할 것을 강조한 북학파를 형성했다. 
정조의 특명으로 규장각 검서관(檢 官)이 되어 많은 서적을 편찬했다.

41) 노은치는『해동지도』와『여지도서』충청도 영춘현편에는 노은치( )
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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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 82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7명이요, 선군( 軍)이 15명이다. 본현

의 토성( )은 4이니, 조( )·윤( )·정( )·진( )이요, 망성( )이 

1이니, 석( )이요, 속성( )이 1이니, 이( )이요, 어상천의 속성이 1

이니, 정( )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많이 차다. 간전(墾 )이 1천 

1백 98결이요, 논은 21결에 불과하다.”42)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사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

이 궁벽하고 척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곳 영춘의 현감이 된다는 것은 '형리( )' 즉 '유배'라는 말이 

있다는 속언43)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영춘 지역의 풍속

은『여지도서』충청도 영춘편에 '풍속( ) 순박( )'이라고 기재되

어 있듯이, 순박하고 순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춘을 노래한 

한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過   산을 오르고 물 건너기를 몇 천 번 하였는데 

  敎 箇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해 들어가 볼 것인가.

  丘 埅  충성과 신심은 공자 같고 백성은 오래 살아

  南東  다닥다닥 붙은 마을 동남쪽에서 밭을 가네.44) 

위의 시는 신개( , 1374～1446)45)의「영춘현에 쓰다( )」

이다. 일찍이 신개는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다. 영춘현의 풍속이 

여실히 드러난 구절은 전결구이다. ‘ 丘’는『논어』공야장편(公

42)『세종실록지리지』“ 九 , 口 , 軍 軍 , 軍

, , , , , . 
氣多 . 墾 九 結 結.”

43) 金 ,『 』「過 」" 郡 , 監誇 ."
44) ,『 』「 」.
45) 신개( ) : 조선 전기의 문신. 자 자격( 格). 호 인재( ). 시호 문희

( ). 공조참판으로 천추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집현전 제학이 되
었다. 세종 때 전라·황해·경상·경기도의 관찰사를 역임한 후, 형조참판·예
문관대제학·대사헌·도총제 등을 거쳐 이조판서로서 북변에 침입이 잦은 
야인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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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자가 이르기를 ‘작은 고을이라도 반드시 구(丘 공자의 이

름)처럼 충신( )한 사람은 있으나 구처럼 학문을 좋아하지는 못한

다’[ 丘 , 丘 ]”라고 한 데서 가

져다 쓴 말로, 이곳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충

성스럽고 신심이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또한 ‘ 埅’라고 하였으

니 백성들이 장수하는 것은 마음이 어질기 때문이다. 

이는 『논어』옹야( )의 “인을 행하는 자는 산을 좋아하고 고요

하며 오래 산다.〔   〕”라는 말과 일치한다. 영춘 

백성들이 장수한다는 표현은 유한준의「 」의 “사시에 봄이 늙지 

않아, 사는 사람들이 혹 장수하네( 老 居 高年)”에서도 보인

다. ‘다닥다닥 붙은 마을 사람들이 동남 밭이랑에서 밭을 간다’는 결구

는 영춘 백성들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태평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奇   기이한 화초에 특별이 봄기운 남아 

  氣   가죽나무 집, 가시 사립문에 기상이 순수하네.

  幾   얼마동안 고을을 맡아 다스리면서 비밀이 새어

    비로소 응당 진나라에서 피난 온 사람임을 알았네.46)

위의 시는 이해( , 1496～1550)47)의「영춘동헌에 차운하다(
東 )」이다. 기구에서는 ‘봄이 길다’는 영춘( )의 지명을 가져

다가 쓰고, 승구에서는 영춘 지방 백성들이 가죽나무 집과 사립문에 

가난하게 살지만 그 기상은 순수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의 

46) ,『 溪 稿』「 東 」.
47) 이해( ) : 조선 중기의 문신. 이황( )의 형이다. 자 경명(景 ). 호 

온계( 溪). 시호 정민( ). 경상도 진휼사로 하삼도 기근 해결에 공을 
세웠다. 중종, 인종, 명종에 걸쳐 예조참판, 충청도관찰사, 한성부우윤 등
을 지냈다. 권세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예서에 뛰어났다.



- 28 -

순수함은 마치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온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춘 지역의 궁벽함과 풍속의 순수함을 

잘 드러내 준 표현이다. 

    아침 제천을 출발하여 저녁 영춘에 도착하니 

    현 뜰에는 소송이 없고 관리와 백성은 순박하네.

    한 상 차려온 밥을 앉아 먹으니 산채가 연하여

  洞   삼신동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네.

  桃   온 고을의 수많은 나무에 봄철 복사꽃이 피었고 

  居   산골에 거처하는 백성들 풍속은 순박하네.

  棹 溪口  작은 배로 노 저어 맑은 시내에 들어가니

  更 禽   물가의 새가 사람을 피하지 않으니 더욱 좋네.48) 

위의 두 편의 시는 이안눌의「영춘동헌의 현판시에 차운하다( 東

)」이다. 첫 번째 시를 보자. 아침에 제천에서 출발하여 저

녁에 영춘에 닿았다고 한다. 제천-영춘 간이 40 가 되니 대략 하룻길

이다. 승구의 ‘ ’, ‘ ’이 바로 영춘현의 풍속을 대변하는 표

현이다. 영춘이 산악지대에 있으니 산채나물이 주반찬임은 불문가지일

터. 산채나물마저 순박한 이곳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한 전결구는 

이곳 인심이 후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이곳 영춘이 봉래( )

ㆍ영주( )ㆍ방장( ) 등의 삼신산에 비견되는 곳이라 여겨 ‘삼신

동( 洞)'이라 하고 있다. 

두 번째 시를 보자. 전결구의 ‘온 고을에 복사꽃 피고, 사는 백성들 

풍속이 순박하다’는 표현은 언뜻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연상하게 한다. 

진나라 때의 난리를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윽하고 궁벽

한 곳으로 들어와 속세와 단절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무릉도원의 일부

48) 訥,『東 』「 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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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묘사되어 있다. 사람들이 순후하니 물가의 새마저도 낯선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古  이 고을이 심히 순박하니 

  埅   홍몽이 태초와 같네.

  近   산을 가까이 하면 가끔 사슴을 벗하고

  觀   물을 대하면 다만 물고기를 구경하네.

  琴   관리의 취미가 거문고 울리는데 있고

  對菊   시정은 국화 대할 때 펼쳐지네.

    송사문서가 없어 조용할 때면

    온종일 송사하는 뜰이 텅비게 되네.49)  

위의 시는 임방( 埅, 1640～1724)50)의「영춘현 관각에서 원님에게 

보이다( 官閣 )」이다. 임방은 단양군수로 있을 때에 큰 흉년

이 든 백성들에게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다고 한다.51) 시인은 영춘 고을

의 풍속이 매우 순박하며 태초와 같이 고요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수가 가까이에 있어서 사슴과 벗을 하고 물고기를 보면서 자연과 이

웃하며 살고 있다. 또한 관리는 거문고 울리는 것이 취미이다. 

여기서 ‘명금( 琴)’은, 공자의 제자 복자천( )이 선보(單 )에 

수령으로 있으면서 거문고를 타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고사에서 

원용한 것이다. 작은 마을을 잘 다스렸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결구에서 

송사문서가 없어 송정( )이 비었다는 의미도 백성 간에 분쟁이 없는 

49) 埅,『 』「 官閣 」.
50) 임방( 埅) :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풍천, 자는 대중(大 ), 호는 수촌(

) • 우졸옹( )이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이다. 1689년 호조정랑 
때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이 유배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사직했다. 인현
왕후 복위와 함께 의금부도사로 복직, 사옹원첨정 등을 지내고 1702년 알
성문과에 급제, 장령이 되었다. 이어 대사성 등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
다. 

51) 埅,『 』“甲 , 官, 丹 郡, 大  竱 , 捐詇, 
舻褈歸螿蔒萕, 脊鋻蔡茪襺, 蔥肚螐蝸葐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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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마을임을 드러낸 것이다. 

ⅣⅣⅣⅣ....    맺맺맺맺    는는는는    말말말말    

지금까지 시문(营肫)에 보이는 영춘의 승경(萆景)과 풍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영춘은 수많은 시인묵

객들이 그 자취를 남겼다. 이곳 영춘의 현감을 지낸 권두인, 남유용 등

을 비롯하여 신개, 이안눌, 신민일, 이춘원, 임방, 강재항, 박제가, 유한

준, 김정희, 김윤식 등 20여명의 시인들의 작품이 전하고 있다. 영춘 관

련 한시는 약 40여 편이 있으며, 영춘의 남굴, 북벽, 영춘동헌, 송파서원 

등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또한, 영춘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남굴

과 북벽을 유람하고 나서 쓴 권두인의「영춘북벽기(薆諥臦腣記)」, 서

명응의「유영춘기(蛽薆諥記)」등 4편의 유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춘의 승경을 읊은 한시는 거의 대부분 남굴과 북벽을 노래하

고 있다. 남굴은 영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로서 ‘성산

굴’ 혹은 ‘석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시문에서는 남굴 내부의 모습

과 기암괴석 등의 기이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군자가 동굴과 같

이 위험한 곳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소인의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계

하는 구절을 통해 동굴에 대한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북벽을 

유람하고 쓴 유기 가운데는 권두인의「영춘북벽기」가 가장 완성도 높

은 작품으로, 북벽의 풍경과 뱃놀이를 하는 풍류와 흥취가 유려하게 묘

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송파서원, 영춘동헌을 읊은 한시가 있으나 영춘

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영춘을 읊은 한시에서는 시인들이 영춘의 풍속을 매우 소박하

고 순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은 마치 도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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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영춘, 영춘의 승경, 영춘의 풍속, 남굴, 북벽

도화원기에 나오는 궁벽한 곳처럼 세속과 단절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무릉도원으로 그리고 있으며, 현(貮)의 뜰에는 송사가 없어 조용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충성스럽고 신심이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영춘 지역은 지역적으로 궁벽하지만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많고 풍속이 순박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춘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2011.11.18, 심사시작:2012.1.16, 심사완료: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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